
봄(나비)

2021.4.5~2021.5.28
몸튼튼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봄(나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식목일을 맞아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유치원에 핀 다양한 꽃들을 탐색하던 친구들과 따뜻해진 봄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봄이 되어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동식물의 생태 변화를 알아보던 중 창 밖을 날아다니는 ‘나비‘ 에 관심을 보이며

친구들과 나비와 관련된 다양한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4.5.~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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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어요~!

◀식목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유치원의

많은 나무들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나무를 관찰하던 중 나무에 돋아나 있는 새순을

발견하여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무를 관찰하며 이동하고 있는 개미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 ‘후~꽃이 날아가요‘ 

유치원 화단에 피어나는 민들레

꽃의 홀씨를 불어보며 <봄에 피는 꽃>      

을 관찰하고 바비큐 파티에 고기와 함께

먹을 상추, 오이 등을 하늘정원에

심었습니다.



<1.물에 물감 섞기> <2.주방세제 넣기> <3. 거품 관찰하기> <4.거품 찍기>▲ 봄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봄날씨의 특징인 ‘봄비＇가

내리는 소리, 봄비가 주는 도움을 알아보며 물감으로

표현해봤습니다.

▲ 복도를 다니던 중 창 밖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보고 ‘나비’에 관심을 가지며

나비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여 ‘나비’에 관한 책들을 보며 나비에 더욱 관심 가졌습니다.

“나비가 날아가요”

꽃이며 봄비며 봄에 대해 흥미를 느끼던

친구들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창문

밖에 날아다니는 흰나비를 보고는

바깥놀이터로 나비를 쫓아가며

나비에 대해 궁금한 것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나비애벌레는 나뭇잎을 먹어야 한다며 바깥놀이터에서 애벌레가 먹은

나뭇잎을 모아와 관찰했습니다. 나뭇잎의 잎맥을 관찰하여 꾸며본 후

애벌레가 먹은 흔적처럼 구멍을 뚫어주고 클레이로 만든 나만의 애벌레를

올려주었습니다.

배고픈 애벌레

▲ 나비가 되는 ‘배고픈 애벌레’라는 그림책을 본 후 애벌레에게 주고 싶은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은 애벌레가 배가 아프다는 내용을 본 몸튼튼반 친구들은 ‘그럼 애벌레는 뭐를 먹어야 배가 안아프지?’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며 애벌레의 먹이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나비

▲그림책을 통해 ‘나비’에 대해 알아보던 중 ‘나비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요.’ ,

‘나비는 꽃에 있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을 때 입을 빨대처럼 쭉 펴서 먹어요.’ 등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은 꽃을 좋아하는 나비를 위해 꽃밭을 꾸며주며 도일리페이퍼로 만든 나비로

라이트테이블 위에서 재밌게 놀이를 했습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나비는 왜 꽃을 돌아다니지?’ , ‘꽃을 왜 좋아하는걸까?’  

라는 의문점을 가진 몸튼튼반 친구들은 꽃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나비가 되어 <꿀 과자 먹고 오기> 게임을 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며 ‘나비의 한살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비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영상 자료를 통해 나비의 성장과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나비의 성장과정을 신체로 표현해보며 나비의 특징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비의 성장과정

<1. 알의 모습> <2. 애벌레 모습>

<3. 번데기 모습> <4. 나비 모습>

▲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하며 발견한 굼벵이를

보고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 애벌레의

모습도 궁금해하였습니다.

“나비야 어떻게 생겼니?”

봄에 볼 수 있는 곤충들 중 ‘나비＇에

관심을 갖는 몸튼튼반 친구들과

나비의 생김새, 특징, 성장과정을 알아보며

신체로도 표현했습니다.

나비 애벌레의 모습을 궁금해하며

교실에서 직접 나비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케일 화분에 옮겨준 애벌레들이 케일잎을 먹고 점점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애벌레의 먹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텃밭에서 가지고 오자.’ 라고 이야기하며

케일 모종을 심어주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을 먹고 나뭇잎 위에 똥을 싸서 새로운 케일잎에

옮겨 주기도 하며 나비 애벌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비 키우기

▲알에서 실 같이 얇은 애벌레가 태어났어요. 

나뭇잎을 케일화분에 옮겨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답니다.

◀교실에 온 나비알을 직접 관찰하고 돌보며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비가 태어났어요~!

▲하루하루 유치원에 올때마다 변화되는 번데기를 보며 친구들은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림책에서 본 것처럼 나비가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 정원으로 가서 날려주었답니다 .텃밭 식물에 물을 주며

마비가 잘 날아다니는 모습도 확인하며 ‘나비야 잘 지내.’, ‘또 놀러와~’ 라고 인사도 해주었습니다.

▼ 교실로 돌아와 나비가 나온 번데기의 허물을

보여주니 신기해하며 만져보기도 하고

‘번데기 색깔이 하예졌어.’,

‘그림으로 그려볼래요.’ 라고 말하며 관찰하여

그림으로도 표현해주었습니다.

“나비가 태어났어요!”

약 한 달간, 나비 알에서부터 나비가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실제로 관찰해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림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나비의 한살이>를 매일 조심조심 관찰하며 눈앞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실물로 관찰하니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에 대해 더욱 더 깊은 관심을 가지며

이후로도 바깥놀이터, 하늘정원, 창 밖으로 보이는 나비에게 손 흔들어

인사해주며 ‘우리가 날려준 나비예요.’ 라고 말하며 반가워하는

사랑스러운 몸튼튼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비 놀이터

<간판 꾸미기> <나비 성 놀이>

<나비 날개 꾸미기> <나비 피리 만들기>

알에서부터 성장과정을 지켜보며 나비를 지켜본 친구들은

‘나비랑 놀고싶어요’라며 <나비 놀이터> 놀이를 하였습니다.       

<나비 놀이터>놀이에 필요한 여러 준비를 하며 ‘나비＇에

대해 많이 알게 된 몸튼튼반 친구들은 ‘나비 박사증＇도

수여받았답니다. 

<조물락 점토 놀이>



나비 놀이터

<간판 꾸미기> <나비 성 놀이> <나비 날개 꾸미기> <나비 피리 만들기>

<조물락 점토 놀이>

“나비를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중 ‘봄＇날씨의 특징에 대해 경험하며 유아들과

밀접하게 관련 된 자연과 동식물에 관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창밖을 날아다니는 ‘나비＇에게 인사

해주며 관심 가지는 몸튼튼반 친구들과 그림책을 통해

나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며 실제로 나비를 키워보고 나비의 성장과정을 가까이에서

하루하루 관찰하면서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